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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creative aging process experienced by the elderly in participating in cultural and arts education programs.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11 people aged 65 years or older who had experience in the culture and arts education program and who were willing to participate. The data collection were conducted 1-2 times in depth interviews in January and February 2020.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grounded theory proposed approach of Strauss and Corbin (1998). The result of this study was that 108 concepts, 39 sub-categories, and 17 categories were showed by open coding process. ‘Social participation through creativity activities’ was emerged as a core category. Based on this, it was found that there are four stages of ‘recognition stage’, ‘navigation stage’, ‘reflection stage’, and ‘growth stage.’ The types of creative aging experience were divided in to ‘satisfaction type’, ‘challenge type’ and ‘social type.’ Therefore,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n empirical data for the development of an intervention program and the preparation of indicators of the creative aging experience process of the elderly who have experienced cultural and art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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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은 우리나라 경제·교육·문화 등의 사회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연계된 각종 유전자 분석 및 가상실험 등의 의학 기술은 인간의 평균수명 역시 훨씬 연장될 뿐 아니라 동년배 개인 간 수명의 편차를 크게 줄여줄 것으로 보인다. 수명 연장은 청년, 중장년, 노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한 일상생활에 대한 사회적 비용 문제가 초래되어 진다. 올해부터 우리 사회는 베이비부머(1955년∼1963년) 1세대인 1955년생이 65세 이후로 진입(Park and Shim, 2010)되고, 2025년부터 초고령화에 접어드는 등 고령화가 매우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앞으로 다가올 노년세대는 경제발전, 건강의 향상과 높은 교육 수준을 지닌 노인들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Kim, 2013) 새로운 노년세대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 문화예술과 지역사회에서 높은 참여 욕구를 보이며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즐기며 살고자 한다. 하지만 노인들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은 여전히 약화되고 상실되었다는 것이 고령화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이다.

      최근에는 단순히 생산만을 강조하던 산업화 시대를 지나, 일괄적 생산이 아닌 창조적인 생산물을 중요시하고 그에 따라 사회적 풍토 또한 창의성을 중시하는 현대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더불어 고정된 지식의 반복적 사용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 적응하고 적극적으로 사고하며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되었으며, 이는 노인집단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이와 같은 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요구에 의하여 창의성이 중요한 역량으로 강조되면서 노인들의 고령화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개념으로 창의적 노화가 거론되고 있다.

      창의적 노화는 미국에서 1981년 국립예술기금재단(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NEA)이 노인의 삶에 문화예술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Cohen(2006)에 의하면 노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노년기에 억눌려 있던 창조적 잠재력을 깨우고 새로운 생각에 반응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역량이나 지적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창조적 노화’를 주창하였다. 창의적 노화는 창의성과 사회참여를 강조하는 개념으로 노인의 일상생활 속에 문화예술을 포지셔닝 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창의적 노화는 노년기 삶에서 감춰진 잠재력을 예술 활동을 통해 이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Lee and Jun, 2019).

      한편 창의적 노화 관련 연구는 창의적 노화에 대한 고찰에 대한 연구(Rim, 2017), 창의적 노화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Park, 2017; Park and Chang, 2017; Jung, 2019), 창의적 노화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Lim et al., 2015) 등의 연구로 주로 프로그램 효과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노인들의 삶을 창의적 노화로 언급한 연구는 해외 연구가 주를 이루며(Cohen, 2006; Fisher and Specht, 1999; Moloney, 2006) 국내에서는 유·아동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과 창의성 연구(Kim and Cho, 2012; Park, 2017; Lee et al., 2015)가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문제 상황에서 새로운 독창적인 산출물을 만들어 창의성을 발휘 및 향상시킬 수 있음을 규명하고 있다. 이처럼 창의적 노화는 문화예술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며 노화를 극복하는데 매우 중요한 도구적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노년기의 창의성은 노인들이 자신들의 가능성에 다가가도록 해줄 뿐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청·장년층이 그들의 노년기에 가능한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를 제공한다. 따라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과 창의적 노화를 체계적으로 밝힌 연구가 필요한 시기이다.

      최근 창의적 노화와 관련된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2017년 12월에 50 플러스 재단에서 개최한 ‘한영 콘퍼런스: 창의적 나이듦’을 들 수 있다. 이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영국문화원이 협력한 행사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고령화 문제를 한국과 영국이 공통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할 방법으로 창의적 노화를 논하였다(Lee and Jun, 2019). 노인 인구 층이 다양해짐에 따라 그들의 욕구 변화와 새로운 문화 출현이 예측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창의적 노화는 현재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맞는 학문적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창의적 노화를 언급한 국내 연구는 아직 미비한 상황으로 Lim et al.(2015)이 노인을 대상으로 창의성과 주관적 안녕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가 있다. 노인들은 긍정적인 안녕감이 높을수록 창의성이 높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졌고 부정적 안녕감이 높은 집단은 창의성이 낮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을 밝혀냈다(Lim et al., 2015). 이와 같은 연구는 창의성이 개인에 따라 다른 주관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인 자신의 실제 경험 세계의 고유성, 다양성, 능동성을 헤아려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노인들이 경험, 지각하고 있는 창의적 노화 과정의 실제와 의미를 파악하는데 있어 문화예술 교육에 참여한 노인들의 경험과정을 창의적 노화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창의적 노화를 위한 지표 마련과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의 창의적 노화 경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연구문제로 하며 이에 대한 질문은 ‘노인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배경은 어떠한가?’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의 창의적 노화 과정은 어떠한가?’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우리나라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한 노년을 맞이한 노인층들이 사회 전반의 교육수준과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 활동의 기대와 더불어 교육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있다. 노인들이 계획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노인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평생교육법」과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규정하는 문화예술교육은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규정되고 있다. 「평생교육법」에 의한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촉진하고 문화예술행위와 기능을 숙련시키는 일련의 과정과,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접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평생교육”으로 레저생활스포츠, 생활문화예술, 문화예술향상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하며, 크게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이루어진다. 무엇보다 이 법에 의해 운용되는 문화예술교육은 어디서나 어느 주체에 의해서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아르떼)을 통해 배분되는 예산을 사용한 사업에 주어지는 용어이기도 하다. 즉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사회문화예술교육 중 ‘노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지원’이 있고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연극, 음악, 무용, 미술, 사진 등 다섯 가지 분야에 해당 분야의 강사를 파견하여 노인들이 예술 활동을 통해 일상과 예술을 연계하는 체험과 창작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평생교육법」과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교육을 모두 포함시켜 연구 영역의 확대와 실용성을 고려하고자 한다. 그 근거로는 지역을 중심으로 할 때 문화예술교육이 뿌리내리는 가장 핵심적이고 효과적인 지반이 평생교육 맥락일뿐더러(Kim, 2013), 문화예술교육은 곧 평생학습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은 공공영역에서는 문화기반시설(박물관/미술관/도서관/문화예술회관/문화원/문화의 집 등), 생활문화시설(생활문화센터, 지역미디어센터, 서점 등), 교육시설(유치원/초/중/고/대학교 등), 공공시설(주민센터, 마을회관 등), 복지시설(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에서 수행되거나 민간영역에서는 예술학원, 문화센터, 공방/갤러리 등 다양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Yang, 2019). 특히 본 연구의 주제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 노인의 창의적 노화 경험’으로 노인들이 왕성하게 참여하고 있는 문화예술기반시설인 문화기반시설과 복합 평생교육기능시설인 복지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노인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2012년 노인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연구에 따르면 실험집단이 통계집단에 비해 즐거움, 도전정신, 건강관리가 유의한 높은 결과를 보였고 부정적 자존감 및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낮아졌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Kim and Park, 2015).

        Cohen(2006)의 연구에서도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우울감의 감소 및 자신감과 자존감이 상승하였으며, 사회적 활동도 증가하는 등 노인 예술 활동의 긍정적 효과를 규명하였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혼자 생활하거나, 문해가 불가능하거나, 질병이 있는 노인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심리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Kim and Oh, 2017; Chung, 2018; Han and Han, 2019).

        노인들은 일반적으로 신체적 기능이 쇠퇴하여 뇌, 호흡기 약화, 감각 둔화, 자기 조절, 반사속도 감소가 나타남으로 격렬한 동작, 고도로 섬세한 활동은 적절치 않다. 한국춤과 같은 노인기의 신체활동은 생리학적 측면에서 체력증진, 신체조성(근육량, 평형성, 심폐지구력, 민첩성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와 일상생활의 수행력을 높여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Kim and Oh, 2017). 노인기에 전반적인 사회적 관계의 폭은 은퇴, 지인의 사망 등으로 좁아지는 편이며 이러한 사회 관계망의 축소는 심리적, 정서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치매환자의 미술관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참여가 치매로 인한 사회관계의 위축에서 벗어나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되었고, 공유하는 경험을 통해 정체성을 확인했으며, 일상생활과 자신에 대한 의미를 변화시키는 지적 자극이 되었다고 규명하였다(Chung, 2018).

        Han and Han(2019)은 음악을 통한 문해학습에 참여하는 여성 노인 64명과 참여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음악 수업 만족도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 효과가 있었으며, 인터뷰에 참여한 음악 교사들은 교육 참여자들이 못 배운 한을 풀고, 자존감을 회복하며, 행복감, 만족감을 느끼며, 교사 자신들도 이러한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끼고 더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등 성장을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 문화예술교육은 안정감과 성취감, 집중력 등의 인격 형성에 많은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의사소통도구로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교육을 활성화 하는 것이야말로 통해 삶의 만족감과 더불어 성숙한 노년 문화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2. 창의적 노화
        창의적 노화는 노화를 긍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노년기 잠재력을 강조하는 개념이자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등을 아우르는 노인문화정책의 의미로 발전되어 왔다(Carlsen, 1991). 하지만 창의적 노화의 실체적 개념은 여전히 모호하며 학문적인 접근도 매우 미비하다(Lowry, 2017). 미국에서는 1961년 최초로 노인 문제를 백악관회의에서 논의하였고 1970년대 후반부터 건강한 노년을 위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후 1981년 국립예술기금재단(NEA)에서 노인의 삶과 문화예술이 갖는 중요성을 처음으로 강조한 것이 창의적 노화가 시작된 주요 배경이라 볼 수 있다. 그 후 Cohen(2006)의 연구에 의해 시각, 문학, 음악분야 등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들이 장기적으로 심리적 건강과 육체적 기능이 향상되는 것을 밝혀냈다. Molomey(2006)는 노인들의 창의성 증진을 통해 그들 자신과 문화예술 영역, 건강 및 보건 영역 및 사회 전체에 이익이 돌아가는 과정을 주장하면서 ‘창의적 노화’를 언급하였다. 이를 계기로 2015년 백악관의 고령화 사회 회의를 위한 사전 회의에서 국제예술기금재단(NEA)과 창의적 노화 국립센터(The National Center for Creative Aging, NCCA) 두 단체가 창의적 노화에 대한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노인의 노화에서 창의성과 예술이 갖는 중요성이 점차 미국 노인 국가정책의 함의로 등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한영 콘퍼런스: 창의적 나이듦’의 개최 이후 노인의 창의적 능력에 대한 적극적 수용과 능동적인 고령화, 노인을 위한 창의적 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노인의 노화에 담기 시작하였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창의적 자본의 중요성 심화 및 새로운 직업의 등장, 일과 휴가의 영역이 점차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창의적 노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한국에서도 점차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창의적 노화는 창의성 증진과 창의적 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주체적인 노년기 영위함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발전되어 왔다(Rim, 2017). Rim(2017)은 창의적 노화의 개념을 기존의 예술치료 관점에서 접근하여 심신의 건강과 사회참여인식을 촉진시키는 창의적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보았다. 창의적 노화를 넓게는 노년기 잠재력을 계발하고 발휘하는 삶, 좁게는 사회 참여와 예술프로그램을 통한 노인의 기술 습득 또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인 예술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을 뜻한다(Lee and Jun, 2019). 창의적 노화는 나이를 먹어감에 따른 시간의 경과를 성취와 꿈을 위한 자산이자 기회로서 새롭게 받아들이는 노화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의미한다(Jung, 2019).

        실제 국내 연구에서도 창의적 노화와 관련한 연구는 아직 소수에 불구(Park and Chang, 2017; Rim, 2017; Jung, 2019)하며, 창의성과 관련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Park, 2017; Lee, 2019; Lee and Jun, 2019; Lee, 2002; Lim et al., 2015). Lee 와 Jun(2019)은 퇴직 후 창의적 직업을 선택한 남성 노인의 직업적응 경험에서 대한 연구 결과,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일하는 재미와 즐거움을 경험했고, 일을 수행하며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아가는 일련의 과정은 창의적 노화와 부합됨을 밝혔다.

      

      
        3. 문화예술교육과 창의적 노화 
        문화예술 교육은 새로운 대안의 발견을 통해 경험을 쌓고 인내심을 기르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며, 창의력 향상의 촉진 역할을 한다. 참여공연 관람이나 문화예술 활동은 놀라움과 감동, 흥미와 공포를 안겨주며 기분을 북돋울 뿐 아니라, 새로운 것에 대한 유쾌함과 도전 의식까지 제공한다.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개인의 문화를 개혁하고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여 우리는 개인과 더 나아가 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노인문화예술교육은 노인들에게 자신들이 살아온 과거와 화해하도록 도와주며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삶에 대한 희망을 재구성할 기회를 제공한다(Park and Shim, 2009). 노인문화예술교육은 노인들의 생산적인 삶의 질을 추구하는 도구적인 수단이 아니라 노인들의 일상 속에서 생애사적 성찰, 사회적인 지지와 생산적인 활동을 촉진한다(Park, 2016). Began(2009)에 따르면 예술작품을 만들거나 심지어 감상하는 것만으로 두뇌가 계속해서 재형성, 적응, 구조조정을 하게 하여 두되 예비용량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창조적 노화를 위한 예술의 역할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창의적 노화와 관련된 노인의 문화예술교육들을 살펴보면 예술치료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치매예방 활동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치매 노인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시범사업이 있다.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노인들의 삶을 창의적 노화로 언급한 연구는 해외 연구가 주를 이루며(Cohen, 2006; Fisher and Specht, 1999; Moloney, 2006) 국내에서는 문화예술교육과 창의적 노화를 체계적으로 밝힌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Park and Chang, 2017; Jung, 2019). 주로 유아·아동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과 창의성 연구(Kim and Cho, 2012; Park, 2017: Lee at al., 2015)가 진행되었는데, Park(2017)의 연구에서 문화예술 정책 사업인 복지관 뮤지컬 ‘2013 할머니를 찾습니다.’ 사례를 분석한 결과, 예술 활동에 대한 직접 경험은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이해와 관찰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내는 능력 즉 창의성을 발휘하며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Jung(2019)는 노년기의 잠재적 능력으로서 창의성의 가치와 예술 참여를 통한 창조적 노화를 지향함으로써 창조적 노화 프로그램이 노인 참여자들의 정신과 신체의 균형 있는 웰빙 개선과 사회적 관계의 회복에 기여함을 확인하였다. Park and Chang(2017)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니어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결과, 시니어들은 미술관 봉사활동을 하며 얻게 되는 개인적 성장, 목적의식, 타인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삶의 즐거움과 강한 내적 동기를 얻게 되고, 사회적으로 단절되지 않는 흐름을 경험하여 보다 창조적이고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 참여자가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직접 경험은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새로운 사회정체성을 정립하고,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켜 대인관계 및 기타 사회적 관계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한 노인이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노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창의적 노화를 발달 시켜 나가는 과정을 탐색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은 대상자들이 지닌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Woo et al., 2012)하고자 할 때, 객관적 측정이 어려운 대상이나(Lee, 2011), 양적 방법의 한계를 대안적으로 접근(Bae, 2008)하고자 할 때 수행된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의 창의적 노화 관련 선행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연구수행을 위해 질적 연구방법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 노인의 창의적 노화 경험은 수치로 규정될 수 없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의 경험을 고유성, 다양성, 능동성을 고려하여 파악할 수 있는 질적 연구방법이 유용할 것으로 보았다.

      

      
        2. 연구참여자 선정
        본 연구 참여자는 노인의 창의적 노화 경험에 대한 특성을 가감 없이 드러낼 수 있는 대상을 선택하기 위해 본 연구자가 평생교육기관에서 인문학 강의를 통해 알게 된 학습자 및 강사들로부터 직접 소개받은 눈덩이 표집 방법을 활용하였다. 노인의 창의적 노화에 대한 질적연구이므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대상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첫째, 현 나이 65세 이상으로 평생교육 맥락에서 시행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주로 문화기반시설(박물관/미술관/도서관/문화예술회관/문화원/문화의 집 등)과 복합 평생교육기능시설인 복지시설(노인복지관, 여성회관, 장애인 복지관 등) 등에서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주로 활동하였던 노인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둘째, 연구 참여자의 선정은 최소 6개월 이상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2개 이상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참여자와 1개의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수강하는 참여자로 본 연구에 자발적인 참여 의사가 있는 참여자를 최종적 선정하였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earch participants
          
          

        

        
          
            
              	Participant
              	Gender
              	Age
(yr)
              	Academic Background
              	Participation Program
              	Educational Institute 
            

          
          
            	s1
            	Male
            	64
            	College graduate
            	Ocarina
            	Senior Welfare Center
          

          
            	s2
            	Female
            	71
            	High-school graduate
            	Calligraphy, Liberal Arts
            	Senior Welfare Center
          

          
            	s3
            	Male
            	79
            	College graduate
            	Dance sports, Ocarina, Liberal Arts
            	Library
          

          
            	s4
            	Male
            	72
            	High-school graduate
            	Liberal Arts, Dance sports
            	Cultural Center
          

          
            	s5
            	Female
            	67
            	College graduate
            	Dance sports, Liberal Arts, Ocarina
            	Cultural Center
          

          
            	s6
            	Male
            	67
            	College graduate
            	Japanese conversation, Pencil drawing
            	Senior Welfare Center
          

          
            	s7
            	Male
            	75
            	High-school graduate
            	Pencil drawing, Ocarina
            	Senior Welfare Center
          

          
            	s8
            	Female
            	72
            	High-school graduate
            	Liberal Arts, Japanese conversation
            	Library
          

          
            	s9
            	Female
            	69
            	College graduate
            	Pencil drawing
            	Cultural Center
          

          
            	s10
            	Female
            	71
            	College graduate
            	Ocarina, Pencil drawing
            	Senior Welfare Center
          

          
            	s11
            	Female
            	66
            	College graduate
            	Pencil drawing, Liberal Arts
            	Cultural Center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면담 전에 노인의 창의적 경험에 관한 연구의 목적과 내용, 면담 방법과 면담 내용, 연구 참여에 따른 참여자의 권리와 비밀 보장에 관한 내용이 명시된 안내문을 설명한 후 개별적인 면담을 통하여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3. 연구자 준비
        본 연구자는 질적 연구 방법론 세미나에 참석하여 이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경험을 한 노인들의 인식을 잘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자도 도서관 인문학교실에 학습자로 참여하였다. 노인들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노인들의 적극적이고 도전하려는 삶을 사는 것을 알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특성 및 인식에 대해 현장에서 이야기를 듣게 됨으로써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연구자는 개인정보법에 의거하여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참여자와의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참여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절차, 연구 철회 및 사후 익명서 등 연구 참여자의 권리에 관해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incoln and Guba(1985)의 적용성, 일관성, 사실적 가치, 중립성 등을 통해 연구의 엄격성을 확실히 하고자 하였다. 먼저 연구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메모 방법과 이론적 비교 방법을 사용하였다. 평생교육학 박사과정 학생 2인에게 인터뷰 내용과 녹취한 자료를 메모하였고 각자 다양한 의미단위들을 구별하고 구분되는 내용을 비교분석하면서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사실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연구자가 인터뷰 사전에 음료를 마시면서 일상적인 대화를 하거나 가끔씩 식사를 함께 하면서 신뢰 관계 형성을 하였다. 인터뷰가 끝난 뒤에 경험맥락의 대화와 사실 관련 확인 작업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중립성을 확보를 위해서 연구자는 사전에 어떤 시각이나 결과를 증빙하려는 의도를 갖지 않았으며, 인터뷰에서 나타난 실제의 상황을 왜곡하지 않고 진실한 시각에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 28까지 질적 연구의 일환인 심층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심층면담은 연구 참여자가 희망하는 시간과 날짜를 미리 정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면담시간은 개인당 40분에서 1시간 정도에 걸쳐 진행되었고 1차 면담은 일부 불명확한 부분이나 보충할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2차 면담까지 진행하였다. 모든 면담은 본 연구자가 진행하였으며, 면담장소는 참여자가 조용한 환경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인터뷰에 임할 수 있게 카페 내 스터디 룸에서 이루어졌다. 인터뷰 내용은 연구문제 ‘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 후 창의적 노화에 대한 의미는 무엇인가?’의 영역을 설정하여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미리 작성하였다. 인터뷰에 사용된 질문은 “문화예술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예술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비교할 때 현재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문화예술교육을 통해서 경험한 창의적 경험은 무엇인가요?”, “창의적 노화는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등이었다.

        자료 수집은 더는 새로운 의미 있는 자료가 나타나지 않고 범주의 속성과 차원이 더 발견되지 않을 때 이론적 포화를 이룬 것으로 판단하여 면담을 종료하였다. 모든 면담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기를 사용하여 녹음하였다. 녹음 자료는 연구보조원이 필사하였고, 필사된 자료는 연구 참여자 중 2인에게 보여주고 경험맥락의 대화와 사실 관련 확인 작업을 하였으며, 연구자도 전체적으로 녹음 자료와 비교하여 정확하게 옮겨졌는지 확인 과정을 거쳤다.

      

      
        5.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안한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에 따라 자료 분석의 방법을 활용할 것이다. 개방 코딩은 포함되어 있는 의미, 사고와 생각이 드러나도록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자료 간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지속해서 비교하여 범주를 구체화하였다. 축 코딩은 확인된 범주를 범주 간 관계 분석에서 속성과 차원을 거쳐 패러다임 모형을 구성하였다. 과정분석은 자료에서 작용/상호작용을 살펴보고 시간의 변화에 따라 적응과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선택 코딩은 분석의 차원을 이론으로까지 발전시키는 과정으로 핵심 범주와 시간의 변화에 따른 과정단계가 도출되었다.

        그리고 가능한 자료 분석 결과에 대한 제보 내용의 대표성, 분류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들과 다른 질적 연구 전문가(박사 학위 이상) 1인에게 창의적 노화의 핵심범주 등을 포함한 창의적 노화 기술의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지도와 자문을 받아 참조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분석
        본 연구는 참여자와의 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를 근거로 지속적인 질문과 비교분석의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108개의 개념과 39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17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Table 2> 
				
          

          
            Categorization according to the grounded theory paradigm
          
          

        

        
          
            
              	Categorie
              	Subcategorie
              	Concept
            

          
          
            	Daily life is boring
            	I feel alone
            	All relationships are bothering
          

          
            	Tolerate even if you feel sorry for your family
          

          
            	No one to talk to
          

          
            	Having boring time
            	Have a desire to settle down in everyday life
          

          
            	No place to call me after retirement
          

          
            	It gives you a place to eat and live
            	It gives you a place to eat and live
            	Economical afford ability, but no experience playing
          

          
            	Choosing a pension is a very good job
          

          
            	Couldn't find a job
            	Spend the whole day in the library
          

          
            	Nowhere to go
          

          
            	I want to live the rest of my life enjoyable and rewarding.
            	Living at the expense of me
            	Feeling that life is empty
          

          
            	I have regrets for not completing my studies
          

          
            	Spending young days as a support for children
          

          
            	Thoughts, but giving up for family
          

          
            	Rethinking the rest of your life
            	I want to live the life I want to live
          

          
            	Even when I get old, my heart is youth
          

          
            	I want to live happily with my hobbies
          

          
            	Want to live creatively
            	Wanting to express yourself
            	Want to express freely
          

          
            	Trying to live differently from others
          

          
            	Struggling to find a job that suits your taste
          

          
            	Struggling to find hobbies
            	The couple wants the same hobbies
          

          
            	Want to participate in a different program
          

          
            	Only hobbies that have always been done
          

          
            	I try to change my life.
            	Life not dependent on children
            	I hate being burdened by my children
          

          
            	Thinking of living comfortably with a pension
          

          
            	A graceful aging appearance
            	Getting old without being ugly in old age
          

          
            	I want to be a good person for society
          

          
            	Wanting to prepare for a good death
            	Reassurance with children
          

          
            	I don't want to be a burden to my children
          

          
            	I want to be recognized.
            	Learning what you usually care about
            	Likes to do handwork
          

          
            	Loved to dance since childhood
          

          
            	He often went to see performances when he was young
          

          
            	Learning to fill in the gaps
            	Childhood alienated from education
          

          
            	Regret for not starting early
          

          
            	Wants to confirm their existence
            	Have a need for intellectual activity
          

          
            	Trying to live a life free from the past
          

          
            	Trying to find your own happiness
          

          
            	Family support
            	Personalize your spouse's mood
            	In charge of cleaning the house
          

          
            	Listening to your spouse
          

          
            	Better relationship with children
            	Trying to communicate with your children
          

          
            	Acknowledging the difference between thinking and thinking
          

          
            	Children encourage and support
          

          
            	Extracurricular activities
            	Leads to extended learning
            	Good consensus with colleagues
          

          
            	Changes in attitude toward culture and arts
          

          
            	Sharing information related to learning
          

          
            	Continuous meeting of participants
          

          
            	Positive reaction to new learning
            	Interest in a new cultural and art program
          

          
            	Making a plan for learning culture and arts education
          

          
            	Self-reflection and empathy
            	Happy and grateful heart
            	Feeling like you're younger
          

          
            	A happy and grateful heart develops
          

          
            	To be satisfied with the present and to live happily
          

          
            	Look back on me
            	Breaking away from stereotypes
          

          
            	Face to face with real problems
          

          
            	Developing a heart to understand others
          

          
            	Experience and exploration for development
            	Accumulating knowledge
            	More things are felt through education
          

          
            	Actively and subjectively participating in learning
          

          
            	Practice when you have time
          

          
            	Finding things different from previous experiences
            	Doing other things and having indirect experience
          

          
            	Start writing your own biographies
          

          
            	Participation in religious events
          

          
            	Improvement of health
            	Better health and vitality
            	Interpersonal reflux disappearance
          

          
            	Enthusiasm in youth returns
          

          
            	Increased activity through participation in the program
          

          
            	Health awareness
            	Exercise consistently to build up your basic stamina
          

          
            	Eating healthy food
          

          
            	Interested in health-related information
          

          
            	Intimat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Building supportive relationships with a variety of people
            	Bonding with a coworker
          

          
            	The relationship grows stronger
          

          
            	Instructors and colleagues encourage the weakened heart
          

          
            	Special memories arise in the process of learning
            	Eating delicious food together
          

          
            	Fellowship develops while being educated together
          

          
            	Conversation is smooth
            	More friends from various fields
          

          
            	Confiding to a friend what he couldn't tell his family
          

          
            	Increased interaction with friends
          

          
            	Confident
            	Feeling of satisfaction and accomplishment
            	I have the idea that I can do anything
          

          
            	Feeling a sense of accomplishment in the process of learning and making
          

          
            	I feel like I have entered the world of art.
          

          
            	Enjoying the surroundings comfortably
            	Envy or praise by acquaintances
          

          
            	Trying to understand and be considerate of those around you
          

          
            	Culture and arts education program experience
            	Experience various programs
            	Sincerely participating in other programs
          

          
            	Attempts to participate in cultural arts programs
          

          
            	Stress relieved while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Culture and art programs become everyday
            	Finding small things through participation in education
          

          
            	I want to work on my work until I have strength
          

          
            	The day passes quickly when I immerse myself in a book
          

          
            	Little things to enjoy
            	The novelty you feel while experiencing
          

          
            	Becoming the vitality of life
          

          
            	No boredom
          

          
            	The joy of creative activity
            	Satisfied with living in the present
            	Looking back and reflecting on me
          

          
            	I've lived my best so far
          

          
            	It is most rewarding to learn painting again
          

          
            	Using what you learn to challenge other things
            	Learn what you have learned several times and then take on the next step
          

          
            	I think I can do other things well
          

          
            	Feeling motivated or rewarding
            	Wisdom gained by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After completing the mural, I feel overwhelmed
          

          
            	Feeling rewarding while participating in performance activities
          

          
            	Pursuit of new challenges
            	Challenge a new environment
            	I have a desire to learn things I don't know well
          

          
            	Want to do socially meaningful activities
          

          
            	Planning for retirement life
          

          
            	I have more work to do in the world
          

          
            	Interest in the community
            	Started volunteer work with calligraphy
          

          
            	Volunteer work using learning
          

          
            	Performing ocarina performances at nursing homes and senior citizens' halls
          

          
            	Artistic preference develops
            	Discovering one's talents
            	If you write down when you feel good, good text comes out
          

          
            	Artistic talent that was born
          

          
            	Own know-how emerged
          

          
            	Be recognized for talent
            	Trained to become an expert
          

          
            	A dream arises when I hear compliments in class
          

          
            	Awarded for work made in class
          

        

        

        
          가. 인과적 조건
          분석 결과, 인과적 조건은 ‘일상생활이 무료함’, ‘먹고 살만함’이 현상의 원인이 되는 범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이 무료함’은 정도에 있어 약함과 심함의 차원을, ‘먹고 살만함’은 정도에 있어 많음과 적음의 차원을 지녔다.

        

        
          나. 중심현상
          분석 결과, 중심현상은 ‘문화예술교육 노인 학습자의 창의적 노화 경험 과정에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 ‘남은 인생을 보람되고 즐겁게 살고 싶음’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에 대한 속성은 방법, 강도의 2가지 속성으로 파악되었다. 연속성은 일시적과 지속성의 차원을 지녔으며 강도는 낮음과 높음의 차원을 지녔다.

        

        
          다. 맥락적 조건
          본 연구에서 ‘남은 인생을 보람되고 즐겁게 살고 싶음’의 중심현상에 영향을 주는 맥락적 조건은 ‘창조적으로 살기’, ‘변화된 삶을 위한 노력’, ‘인정받길 원함’으로 나타났다. ‘창조적으로 살기’는 강도로 강함과 약함의 차원을 나타냈고, ‘변화된 삶을 위한 노력’은 정도로 적음과 많음의 차원을 나타냈다. ‘인정받길 원함’은 강도로 큼과 작음의 차원을 나타냈다.

        

        
          라. 중재적 조건
          분석 결과, 중재적 조건은 ‘가족의 지지’, ‘동아리 활동’, ‘문화예술교육의 경험’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지지’는 강도로 약함과 강함의 차원으로 구분하였으며, ‘동아리 활동’은 연속성으로 지속적과 일시적 차원으로 나타냈다. ‘문화예술교육의 경험’은 정도로 적음과 많음의 차원을 나타냈다.

        

        
          마. 작용/상호작용 전략
          분석 결과,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자기성찰 및 공감’, ‘친밀한 대인관계’, ‘발전을 위한 체험과 탐색’, ‘건강의 향상’, ‘자신감이 생김’, ‘창의적 활동의 즐거움’이었으며, ‘자기성찰 및 공감’은 속성으로 방식, 강도로 파악되었으며, 방식은 부정적과 긍정적의 차원을 지녔으며 강도는 낮음과 높음의 차원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친밀한 대인관계’는 깊이에 있어 깊음과 얕음의 차원이 있었고 ‘발전을 위한 체험과 탐색’은 정도에 있어 소극적과 적극적 차원을 지녔다. ‘건강의 향상’은 정도에 있어 많음과 적음의 차원을 지녔으며, ‘창의적 활동의 즐거움’은 정도로 강함과 약함의 차원으로 나뉘었다. ‘자신감이 생김’은 정도이고 차원을 높음과 낮음으로 범주화하였다.

        

        
          바. 결과
          본 연구에서 근거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남은 인생을 보람되고 즐겁게 살고 싶음’이라는 중심현상에 대해 문화예술프로그램의 노인 참여자가 창의적 노화 과정이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통해서 ‘예술적 취향의 발견’, ‘새로운 도전 추구’란 결과를 획득하였다. ‘예술적 취향의 발견’의 속성은 유무이고 차원은 있음과 없음으로 범주화하였다. ‘새로운 도전 추구’의 속성은 지속성이고 차원은 일시적과 지속적으로 범주화하였다.

        

      

      
        2. 선택코딩에 따른 핵심범주와 유형
        
          가. 핵심범주 : 창의적 활동을 하며 삶의 주체로 살아가기
          핵심범주는 모든 다른 범주들이 그것을 중심으로 통합되는 중심현상이다. 핵심범주는 문제적 상황의 패턴 속에 들어 있는 대부분의 변이를 설명해 준다. 본 연구에서 범주 간의 관계가 분명해지고, 범주와 개념의 속성과 차원이 통합되면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의 창의적 노화 경험은 ‘창의적 활동을 하며 삶의 주체로 살아가기’ 과정임을 알 수 있었다. ‘창의적 활동’은 사전적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는 특성을 가진 일의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힘씀’이며, ‘삶’은 ‘살아있는 것’이며 ‘살아가기’는 사전적으로 ‘목숨을 이어 가거나 생활을 해나가다’라는 의미가 있다. 이를 다시 종합하면 ‘창의적 활동을 하며 삶의 주체로 살아가기’의 핵심범주는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는 특성을 가진 일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면서 자신이 주가 되어 생활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나. 핵심범주에 대한 유형분석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 노인의 창의적 노화 과정은 자료의 가설적 정형화 관계 진술문을 도출한 범주와 속성을 중심으로 ‘만족형’, ‘도전형’, ‘사회형’의 3가지 유형으로 체계화하였다(<Table 3>).

          
            <Table 3> 
				
            

            
              Type of 'living as the subject of life through creative activities
            
            

          

          
            
              
                	Division
                	Categorie
                	Satisfaction type
                	Challenge type
                	Social type
              

            
            
              	Causal condition
              	Daily life is boring
              	Abbreviate
              	Severe
              	Severe
            

            
              	It gives you a place to eat and live
              	Many
              	Many
              	Many
            

            
              	Phenomena
              	I want to live the rest of my life enjoyable and rewarding.
              	Temporary / High
              	Temporary / High
              	Constantly / High
            

            
              	Context
              	Want to live creatively
              	Weak
              	Strong
              	Strong
            

            
              	I try to change my life
              	Little
              	Many
              	Little
            

            
              	I want to be recognized
              	Small
              	Large
              	Llarge
            

            
              	Intervening condition
              	Family support
              	Weak
              	Strong
              	Strong
            

            
              	Extracurricular activities
              	Temporary
              	Constantly
              	Cconstantly
            

            
              	Culture and arts education program experience
              	Little
              	Many
              	Many
            

            
              	Action/Interaction strategy
              	Self-reflection and empathy
              	Positive / High
              	Positive / Low
              	Positive / High
            

            
              	Experience and exploration for development
              	Passive
              	Active
              	Passive
            

            
              	Improvement of health
              	Many
              	Little
              	Many
            

            
              	Confident
              	Low
              	Many
              	Many
            

            
              	Intimat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Deep
              	Shallow
              	Deep
            

            
              	The joy of creative activity
              	Weak
              	Strong
              	Strong
            

            
              	Consequence
              	Artistic preference develops
              	Passive
              	active
              	active
            

            
              	Pursuit of new challenges
              	no
              	yes
              	yes
            

            
              	Research Participant
              	4, 6, 8
              	3, 5, 9, 11
              	2, 1, 7, 10
            

          

          

          1) 만족형

          만족형은 연구 참여자들이 창의적 노화를 경험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별 경험이 적으며, 자기성찰 및 공감, 건강의 향상이 높은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활동에 있어서 범주별 정도와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먼저 인과적 조건을 살펴보면 먹고 살만하고 일상생활의 무료함이 약한 편이다. 맥락적 조건에서는 도전형과 사회형보다 창조적으로 사는 것과 인정받길 원하는 마음이 약하거나 작았고 변화된 삶을 위한 노력이 적었다. 중심현상에서는 남은 인생을 보람되고 즐겁게 살길 원함은 높지만 연속성에서는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중재적 조건에서는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적은 이들은 가족의 지지가 약해 동아리 활동이 일시적인 편이다. 상호작용 전략은 창의적 활동과 발전을 위한 체험과 탐색 부분에서는 약하거나 소극적이지만 친밀한 대인관계로 깊게 관계를 맺으며 긍정적인 마음이 높다. 결과적으로 만족형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별 경험이 적지만 그 경험을 통해 친밀한 대인관계가 깊게 유지되며 자기성찰 및 공감을 높게 경험하는 유형이다.

          2) 도전형

          도전형은 연구 참여자들이 창의적 노화를 경험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별 경험이 많으며, 창조적으로 살기를 강하게 원하기 때문에 발전을 위한 체험과 탐색을 적극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창의적 활동의 즐거움을 강하게 느끼는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동아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며 건강의 향상이 높은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활동에 있어서 범주별 정도와 수준의 차이를 보인다. 먼저 인과적 조건을 살펴보면 먹고 살만하고 만족형보다 일상생활의 무료함이 강한 편이다. 맥락적 조건에서는 만족형보다 창조적으로 사는 것과 인정받길 원하는 마음이 강하거나 크며 변화된 삶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한다. 중심현상에서는 남은 인생을 보람되고 즐겁게 살길 원함은 높으며 연속성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중재적 조건에서는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많은 이들은 가족의 지지가 강하고 동아리 활동이 지속적인 편이다. 상호작용 전략은 창의적 활동과 발전을 위한 탐색, 체험을 위한 부분에서는 강하거나 적극적이고 자신감이 높아지지만 친밀한 대인관계는 얕은 관계를 맺으며 건강의 향상은 적게 나타나고 자기성찰 및 공감은 만족형보다 낮다. 결과적으로 도전형은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많으면서 그 경험을 통해 자신감이 높아지며 창조적으로 살길 원하는 마음과 인정받길 원하는 마음이 강하고 크기 때문에 자기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체험과 탐색을 하게 된다.

          3) 사회형

          사회형은 연구 참여자들이 창의적 노화를 경험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별 경험이 만족형보다 많으며, 자신감과 자기성찰 및 공감이 높은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활동에 있어서 범주별 정도와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인과적 조건을 살펴보면 만족형과 도전형보다 먹고 살만함이 적고 일상생활의 무료함이 심한 편이다. 맥락적 조건에서는 창조적으로 살기와 인정받길 원함은 강하고 크나 변화된 삶을 위해 노력이 적었다. 중심현상에서는 남은 인생을 보람되고 즐겁게 살길 원함은 높고 연속성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중재적 조건에서는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만족형보다 많으며 이들은 가족의 지지가 강해 동아리 활동이 지속적인 편이다. 상호작용 전략은 자기 발전을 위한 체험과 탐색부분에서는 소극적이지만 친밀한 대인관계는 깊게 관계를 맺으며 자기성찰 및 공감이 높아 건강이 많이 향상된다. 결과적으로 사회형은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많고 자신감과 자기성찰 및 공감이 높으며 친밀한 대인관계가 깊게 유지되며 창의적 활동으로 인한 즐거움을 강하게 경험한다.

        

      

      
        3. 과정분석
        과정분석 결과, 문화예술교육 참여 노인의 창의적 노화 경험 과정은 핵심범주인 ‘창의적 활동을 하며 삶의 주체로 살아가기’를 중심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식 단계, 탐색 단계, 성찰 단계, 성장 단계의 4단계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각 단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인식 단계
          1단계인 인식 단계는 참여자들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과 창조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 혹은 변화된 삶을 위한 준비로 인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단계이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남은 인생을 보람되고 즐겁게 보낼 수 있을지를 긍정적인 시선으로 받아들이는 단계이다. 참여자들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참여하기도 하고 남들과 다른 창조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서 참여하게 된다. 이렇듯 참여자들은 변화되는 삶을 살기 위한 노력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다양하지 못하고 실제로 수강 신청을 하게 되면 여성 노인들이 대부분이어서 하지 못할 때도 있고 해서 복지관이 아닌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에 참여하기도 한다.

          한편 참여자들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우울증이 완화되거나 활력 등 건강이 향상됨으로써 자기 발전을 위한 체험과 탐색을 위하여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처음에 남편이 노래하는 걸 좋아해. 노래교실 문을 두드려 보았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여자들이라 등록하는 걸 꺼려서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찾게 되었어요. 지금은 남편과 함께하니깐 생동감이 생기고 하지만 그전에는 많이 막막했어요. 하루해가 길어서….(참여자 4).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50세 이상을 받아서 좋아. 다른 곳에는 모든 성인 강좌가 나이 제한 없이 신청 받는데 할머니들은 친구끼리 같이 와 신청하는데 난 낯을 가려서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 몇 번이나 그냥 돌아갔어. 그랬다가 일본어 강좌가 있는 걸 보고 등록했지(참여자 6). 
이곳에서 수업 듣는 시간이 일주일 총 3시간인데 수업준비를 위해 하루 이상은 책을 보며 씨름하다 보며 하루가 그냥 지나가. 여기 오면 같은 연령대니깐 말도 잘 통하고 그러니까 하루가 짧아(참여자 8).

        

        
          나. 탐색 단계
          2단계인 탐색 단계에서 참여자들은 남들과 다른 창조적인 생활을 원하며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익숙한 경험이나 지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체험하는 단계이다.

          참여자들은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내기 위해 ‘건강’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건강은 정신과 육체적 건강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싶어서 등산을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며 건강관리를 하였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을 하면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경험을 하면서 참여자들의 삶의 질이 변화되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변화되는 삶에 적응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전략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가족의 지지를 받으며 활발히 활동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남과 다른 생활을 찾으며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난 우리 동네 풍경을 그려보고 싶어요. 이 동네에서 어린 시절 보내고 쭉 살아서 옛날의 흔적이 거의 없어지는 게 아쉬워. 그래서 그걸 그리고 싶어. 아직은 표현이 잘 안 되고 서툴지만, 열심히 하다보면 잘 그리겠지(참여자 5). 
우리 아들이 꼭 주말이면 야외로 구경도 시켜주고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그러지. 내가 쉬는 날에는 집 안 청소를 해. 화장실 청소도 하고 집사람을 도와야지(참가자 9).
처음 시작할 때는 멋모르고 시작했는데 이제는 귀가 뚫렸다고 할까요? 아무튼 음악의 리듬을 조금씩 알아 가는 것 같아요 오카리나를 하면서 나를 다시 발견하는 것 같아(참가자 7).
화가 난 상태에서는 연주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늘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니 늙을 시간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배울수록 변화는 나 자신을 보니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이 실감이 나(참여자 10).

        

        
          다. 성찰 단계
          3단계인 성찰 단계는 참여자들이 경험 단계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마음과 건강이 향상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통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깊은 유대감을 맺는 태도로 가는 단계이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활동을 참여하면서 중도에 그만두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는 전략을 구사하였는데 말을 걸어보거나 음식을 나눠주면서 친목을 도모하고자 노력한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기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수강생으로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게 한다. 성찰 단계는 존재감과 효능감의 전략인 자기성찰 및 공감, 자신감이 생기는 전략, 새로운 도전을 추구하는 전략을 사용하여 행동적인 변화를 통해 나아가게 된다. 참여자들은 활발한 사회참여를 통한 보람과 자신에 대한 만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자신들을 지지하는 가족을 통해 자신감과 일상생활에서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카리나를 불려면 폐활량이 많아야 하는데, 처음에는 늙어서 힘이 없어 불지도 못했는데 자꾸 하다 보니 오장육부가 튼튼해져 소화력도 좋아지고 짧은 곡 정도는 연주하는 편이야(참여자1).
그림을 그리러 가는 날이면 내가 단장을 하게 되고 일찍 일어나서 활력이 생기고. 또 거기 가면 마음 맞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몰라,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못하지. 근데 서로 잘 아니깐 즐겁지(참여자 11).
내가 손발이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적을 거야. 이곳에 오면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져 좋아. 누가 뭐래도 외롭지 않아서 좋아(참여자 3). 
집에 있어도 마땅히 말 건넬 사람도 없이 무료했는데 여기 나오고부터는 아주 생활이 즐거워졌다. 거기서 만난 친구들과 밥도 같이 먹고 커피도 마시고 좋아(참여자 8).

        

        
          라. 성장 단계 
          4단계인 성장 단계는 문화예술교육 참여 과정에서 적응하는 것을 넘어 한 단계 도약하는 과정이다. 참여자들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친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게 되면서 이 단계에 도달하기고 하고 또는 교육 과정에도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했던 동료들이 지속적인 학습 모임을 하게 되면서 결성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참여자들에게 어려움은 노인들의 지적인 욕구에 대해 충족을 시켜 줄 마땅한 프로그램이 없어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전전하며 시간을 보냈다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문화예술의 형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서 축제나 공연을 선택 등 창의적 활동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제는 참여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예술적 취향을 발견하면서 새로운 창작활동에 도전하거나, 일부 노인들은 사회에 도움이 될 만한 보람되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인생 삼모작을 활기차게 꾸려나가는 요즈음이야말로 정말 살맛이 납니다. 80을 목전에 둔 지금이 글을 적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그저 행복할 뿐입니다(참여자 3). 
앞으로 건강이 허락한다면 그림으로 개인전을 한번 열고 싶어요. 그림이 제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꽃을 주로 그리는데 하나하나 온 신경을 집중해서 그리다 보면 오후에는 거의 체력이 바닥이에요. 바로 눕고 싶죠. 하지만 완성된 꽃을 보고 있으며 아픈 곳도 없고 그냥 기분이 좋죠. 보람도 있고(참여자 9).
자랑은 아니지만, 서예로 저가 상을 좀 받았어요. 내가 이런 재주가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서 강사님도 잘한다고 하시고 자식들도 주변 사람들도 잘한다고 하니 힘이 나서 더 노력했던 것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겠어요. 음…. 가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적어주면서 남은 인생을 즐겁게 보내야죠(참여자 2).
그림 모임 있는 날이 제일 신나. 모이며 자기 그림 자랑도 하고 일주일 동안 쌓인 이야기 하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니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즐겁지(참여자 11).

          이상의 4단계는 참여자들이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의 영향을 받아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통해서 점차 단계별로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문화예술교육 참여 노인들이 창의적 노화 경험 과정 4단계에 모두가 도달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영향을 주는 조건의 정도에 따라 단계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전의 단계들에서 문제가 발생될 때 참여자는 이전의 단계를 반복할 수도 있으며, 겉으로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기도 한다. 참여자들은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면서 긍정적인 마음과 자신감이 생기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예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자신의 예술적 취향을 발견하게 되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인지하는 것과 상통하기도 했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 중 근거 이론적 접근법을 사용하여 문화예술프로그램 참여 노인의 창의적 노화 과정을 확인하고 이들의 한국적 문화 배경과 삶의 방식을 토대로 행복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노인 행복한 삶의 표준이 될 교육 및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그 결과 108개의 개념, 39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17개의 범주가 도출되었으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 노인의 창의적 노화는 ‘남은 인생을 보람되고 즐겁게 살고 싶음’이라는 중심현상을 겪으며 ‘창의적 활동을 하며 삶의 주체로 살아가기’의 핵심범주로 나타났다. 이 과정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인식 단계, 탐색 단계, 성찰 단계, 성장 단계의 4단계로 확인되었으며, 유형분석에는 ‘만족형’, ‘도전형’, ‘사회형’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 노인이 경험하는 중심현상은 ‘남은 인생을 보람되고 즐겁게 살고 싶음’이었다. 즉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 노인이 경험한 창의적 노화 과정 중 ‘남은 인생을 보람되고 즐겁게 살고 싶음’은 높은 단계로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맥락적, 중재적 조건에 의해 부정적 정서에서 긍정적 정서로 가는 과정으로서의 중심현상이었다. 창의적 노화를 경험한 노인의 ‘남은 인생을 보람되고 즐겁게 살고 싶음’은 애들 뒷바라지로 젊은 시절이 다 간 것 같아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껴지거나 가정형편으로 인해 학업을 끝내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이 생길 때 남은 인생을 더 즐겁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든다. 또한 몸은 늙었지만, 마음만은 아직 청춘이라고 생각될 때, 여유로운 시간에 문화예술 활동을 하며 남은 인생을 즐겁게 살길 원한다. 노인은 경험하지 않아 두려운 미래를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새로운 태도나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때 창의적 노화를 경험한 노인은 ‘남은 인생을 보람되고 즐겁게 살고 싶음’을 경험하게 되며 이것은 노인의 창의적 노화 경험 전반에 중심현상이 된다. ‘남은 인생을 보람되고 즐겁게 살고 싶음’은 젊은 시절의 화려한 과거는 접어두고 새롭게 펼쳐질 미래를 위해 오늘 하루 끊임없이 교양을 쌓으면서 정신과 마음을 다스려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둘째, 문화예술교육을 참여한 노인들의 창의적 노화 경험 과정의 핵심범주는 ‘창의적 활동을 하며 삶의 주체로 살아가기’이었다. 창의적 노화를 경험한 노인이 창의적 노화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창의적 활동을 하며 삶의 주체로 살아가기’는 창의적 활동의 즐거움, 새로운 도전 추구, 예술적 취향의 발견, 친밀한 대인관계 등과 같은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창의적 활동의 즐거움’과 ‘예술적 취향의 발견’은 Lim et al.(2019)의 연구에서 문화예술교육 효과인 즐거움과 문화예술의 선호성에 영향이 나타난 결과와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창의적 활동을 하며 삶의 주체로 살아가기’의 의미는 문화예술 교육의 경험을 통해 주어진 작업들을 반복적으로 시도하고 수정하며 완성되어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으로 인해 문화예술 활동의 영역을 지역 사회로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말한다.

      셋째, 문화예술교육 참여 노인의 창의적 노화 경험 과정분석 결과, 핵심범주인 ‘창의적 활동을 하며 사회참여 즐기기’를 중심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식 단계, 탐색 단계, 성찰 단계, 성장단계의 4단계로 나타났다. 먼저 인식 단계는 참여자들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과 창조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 혹은 변화된 삶을 위한 준비로 인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단계이다(1단계). 탐색 단계에서 참여자들은 남들과 다른 창조적인 생활을 원하며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익숙한 경험이나 지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체험하는 단계이다(2단계). 성찰 단계는 참여자들이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서 긍정적인 마음과 건강이 향상되고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통한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는 단계이다(3단계). 성장 단계는 문화예술교육 참여 과정에서 적응하는 것을 넘어 한 단계 도약하는 과정으로 참여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예술적 취향을 발견하면서 새로운 창작활동으로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일부 노인들은 사회에 도움이 될 만한 보람되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단계이다(4단계). 창의적 노화를 경험한 노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창의적 활동을 하며 삶의 주체로 즐기기’의 유형 ‘도전형’, ‘사회형’과 ‘만족형’ 모두 긍정적인 삶의 자세로 내적으로 자신의 위치에 맡는 역할을 수행하며 스스로 보람되고 즐거움을 찾는 것이라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들이 지나간 시간보다 남은 시간을 고려하게 되면서 남은 인생을 보람되고 즐겁게 살고 싶다는 간절함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하게 된다. 창의적 노화를 경험한 노인의 ‘남은 인생을 보람되고 즐겁게 살고 싶음’은 애들 뒷바라지로 젊은 시절이 다 간 것 같아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껴지거나 가정형편으로 인해 학업을 끝내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이 생길 때 남은 인생을 더 즐겁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든다. 또한 몸은 늙었지만, 마음만은 아직 청춘이라고 생각될 때, 여유로운 시간에 문화예술 활동을 하며 남은 인생을 즐겁게 살길 원한다. Kaufman(1993)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들이 자기 정의를 할 때 사회적인 분리와 스스로 신체의 노화가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노인이라고 정의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노인은 어떤 면에서 나름 젊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사회가 규정하는 노인의 범주에 소속됨으로 인해 주관적 자아의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나의 주관적 정체성의 일부가 급격하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하게 된다. 하지만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문화적 배움의 욕구가 높고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오늘날 문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사람의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것을 새로운 기본권으로 여기고 있긴 하지만, 현재 노년층을 위한 문화·예술 등의 인프라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배움이라는 것이 학습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다양한 문제의식과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경험을 통한 깨달음에서도 배움이 일어난다. 이런 시각에서 배움을 조금 더 쉽게 끌어내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접근과 경험에 주목했다. 하지만 현실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해 복지관이 아닌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한다. 또한 수강 신청자들이 대부분 여성 노인으로 남성 노인들이 문화예술 교육을 기피하는 원인이 된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비전문적이며 전시적인 프로그램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문화예술교육을 효과적으로 노인 문화예술 활동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 문화예술교육이 평생학습차원에서 융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평생교육법」에 의한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촉진하고 문화예술행위와 기능을 숙련시키는 일련의 과정과,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접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평생교육”으로 레저생활스포츠, 생활문화예술, 문화예술향상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노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일상의 삶에서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자기학습의 원리를 기초로 자신들의 능력을 발전 시켜 나갈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문화예술교육이 뿌리내리는 가장 핵심적이고 효과적인 지반이 평생교육 맥락임을 고려한다면(Kim, 2013), 문화예술교육의 관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문화예술교육을 참여한 노인들의 창의적 노화 경험 과정의 핵심범주는 ‘창의적 활동을 하며 사회참여 즐기기’이었다. 이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활동을 경험한 노인은 자신의 경험이 창의성을 향상시키며(Park, 2017), 타인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삶의 즐거움(Park and Chang, 2017)을 체험하며 창조적이고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낼 것이라는 연구와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 노인의 창의적 노화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창의적 활동의 즐거움’, ‘예술적 취향의 발견’과 ‘새로운 도전 추구’는 창의적 노화의 경험과정에서 인식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창의적 활동의 즐거움’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자신의 내재되어 있는 자원 속에서 재능을 발견하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도전하여 자신만의 삶의 의미와 창의성을 생활해 가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노인들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경험은 창의성을 향상 시키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이해와 관찰을 통해 기존의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내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인들은 즐거움과 같은 긍정 정서와 웰빙을 경험할 수 있었다. Hurwich(1992)와 Leclerc(1992)은 창의적으로 사는 노인을 삶의 모든 경험에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자신의 건강에 대해 낙관적인 인식을 유지하며 친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오늘을 살려고 노력한다고 하였다. 또한 자기 스스로에 대해 용서하는 태도를 갖으며, 영성발달을 삶에서 실천하며 자신이 아직도 발달하고 있다고 믿고 정신적으로나 육적으로 활동적이며, 성장하는 과정을 지속하는 것을 노년기의 창의성이라 주장하였다. 노인은 각자가 가진 기대나 열망과 외부적 지지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창의적 노화 적응을 준비하였다. 문화예술 교육이 일상생활의 활력을 주고 협업과정에서 나를 발견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참여자들 대부분이 내적으로 변화가 생기면서 삶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예술적 취향의 발견’은 창의적 노화를 경험한 노인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예술장르에 따라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뿐 하나의 표현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로써 예전에는 자신이 취향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으나 문화예술교육을 하면서 취향을 알게 되어 자신만의 예술적 취향이 생겼음을 알 수 있었다. 창의적 노화를 경험한 노인의 ‘예술적 취향의 발견’은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경험을 통해 창작활동의 즐거움을 얻고(Douglas, 2015; Kerka, 2002) 행동과 감정이 생활에 미치는 것에 대한 이해와 판단에 도움을 준다(Bishow-Semevolos, 2012). ‘새로운 도전 추구’는 문화예술교육을 참여한 노인이 창의적 노화 경험 과정 전반에 걸쳐 추구하는 것으로 자신이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기쁨,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된다. 긍정적 자기인식이 향상되고 가족, 지인, 이웃과 긍정적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며 문화예술 활동의 결과물을 통해 지역 사회의 관련 협회 전시 및 행사 참여 등의 문화예술 활동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는 회화 수업을 받은 노인들이 사회적 참여, 권한 부여감, 그리고 심리적 건강이 개선되었다(Gree et al., 2012)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노년층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 능력을 사용토록 하고, 끊임없는 관계 맺기를 통해 사회적 소통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확대하면서 건강한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인 문화예술교육을 새로운 시각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인생 2막에서 새롭게 시작해서 예술가의 길을 걷고 있는 선배들과의 멘토링 프로그램의 운영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멘토링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선배가 지혜, 조언, 유용한 지식을 제공하며 역할 모델을 하는 것(Kim and Choi, 2010)이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이 문화예술교육에 접근하는 과정이 쉽지 않으므로, 이러한 과정을 극복하고 성공한 예술가로 보내고 있는 선배의 멘토링은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일상의 삶에서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동기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자기학습의 원리를 기초로 자신들의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문화예술교육 참여 노인의 창의적 노화 경험 과정은 핵심범주인 ‘창의적 활동을 하며 삶의 주체로 살기’를 중심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식, 탐색, 성찰, 성장의 4단계로 나타났다. 문화예술교육 참여 노인들이 창의적 노화 경험 과정 4단계에 모두가 도달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영향을 주는 조건의 정도에 따라 ‘만족형’, ‘도전형’, ‘사회형’의 3가지 유형으로 도출하였다. 만족형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별 경험이 적으면서 그 경험을 통해 친밀한 대인관계가 깊게 유지되며 자기성찰 및 공감을 높게 경험하는 유형이다. 도전형은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많으면서 그 경험을 통해 자신감이 높아지며 창조적으로 살길 원하는 마음과 인정받길 원하는 마음이 강하고 크기 때문에 자기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체험과 탐색을 하게 되는 유형이다. 특히 창의적 노화 경험 과정에서 사회형은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경험 속에서 찾아내는 지혜와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창작활동에 활용하였고 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렇게 창의적 노화 경험의 노인 유형은 창의적 노화 프로그램 소재로서 다양한 관점에서 시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창의적 노화 프로그램의 설계와 교육은 노인의 심리적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교육이 일정한 사회적 틀에서 단일한 성격의 노인 그룹에서 진행하였다면 이제는 개성을 고려한 개별자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신이 가장 흥미 있고 적합한 분야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수행할 때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진정한 창의적 노화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시대가 변하고 노인들의 욕구도 다양해짐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변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창의적 노화에 대한 총체적 이해와 통합적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거동이 불편해서 집에만 있는 노인들을 위해 비교적 간단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문화예술체험을 게임 형태의 IT접목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는 노인의 창의적 노화에 대해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문화예술교육 참여 노인의 창의적 노화 과정의 실체이론을 개발한 연구라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이론에 대한 확인과 실무에서의 검증을 통한 비교분석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서 최소 6개월 이상 평생교육기관 등의 학습자로 활동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노인들의 경험으로 다루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창의성 노화 경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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